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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제5회 동시지방선거가 2010년 6월 2일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6·2 지방선거는 정

책 대결보다는 정치적 이슈가 선거 분위기를 지배해 지역별 후보자의 정책공약이

부각되지 못했다. 선거 결과 중앙과 지방,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정치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 15년간의 지방자치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권한·산업·사람의 3대 위

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중앙 對 지방의 국가사무 배분 비율이 71:29로 분권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道(경기 제외)와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

이하에 불과할 정도로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고착화되고 있다. 또한 산업

생산 및 기업활동의 지역 간 격차가 상존하고 있으며 지방의 인구감소와 두뇌유출

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방의 위기를 타개하고 정치갈등을 해소하여

생활밀착형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민선 5기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제5기 지방자치제가 성공하려면 지방자치 이슈를 '정치'에서 '생활'로 전환할 필

요가 있다. '생활밀착형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3대 키워드는 분권과 협치(協治),

지역경영, 소프트파워이다. ① 지방의 실질적 권한은 강화하되, 효율적 감시와 견

제, 협치가 이루어지는 지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 간 연석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중앙 및

지방 간 정책 연계·공조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

는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 적용을 재검토하고 자치단체의 견제와 감시시스템으

로서 주민감사청구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방재정 위기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부담을 축소하고, 예산편성 및 세율설정의 자율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② 지방의 산업위기 해소를 위해 주민 공동체 단위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광

역경제권 선도산업 등 지역산업 육성의 성과 창출에도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확대해 지역 공동체 단위의 生活型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단

위 경영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광역경제권의 대표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별로 선도산업의 유망상품을 개발하여 경쟁거점을 형성하며, 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③ 우수 인재 양성과 유치를 위해 지방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지방의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숙학교, 전원형 대안학교

등 공동체 생활학습 기회 제공으로 지방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주문식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귀농·귀촌

확대를 위한 U-턴 촉진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외부인재를 유입하는 한편 지방 고령

인구 및 글로벌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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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자치 회고와 민선 5기 출범의 의의

정책대결보다 정치적 이슈가 지배한 6.2 지방선거

□ 제5회 동시지방선거(6·2 지방선거)가 2010년 6월 2일 전국적으로 실시

- 16명의 광역단체장과 228명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761명과 기초의원

2,838명 등 총 3,843명의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

ㆍ사상 최초로 16개 시도별 교육감과 82명의 교육위원도 동시 선출

□ 6·2 지방선거는 지역밀착형 정책대결보다는 전국 차원의 정치적 이슈가

선거 분위기를 지배

- 천안함 침몰과 4대강 살리기, 무상급식 등 국가 차원의 정치적 이슈에

가려서 지방의 위기해결에 적합한 정책공약이 부각되지 못함

- 주민 스스로 어젠다를 발굴하고 후보자의 공약을 평가하여 건전한

정책대결을 유도하고자 출발한 시민 매니페스토 운동의 성과도 미미

- 선거 결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정치 과잉과 갈등의 발생도 우려

ㆍ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여당 소속이 6명, 야당이 8명, 무소속이

2명, 광역의원은 각각 288명, 437명, 36명으로 여소야대가 형성

□ 과거 15년간의 경험을 활용하여 지방자치의 기본에 충실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것이 민선 5기의 핵심 과제

- 자치행정의 민주화와 능률적 수행,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본원적 의미의 자치단체 위상과 역할을 강화 (「지방자치법 제1조」)

-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 공급을 추진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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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세 자율권을 확대하여 재정자립 가능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재정자립도를 신장할 수 있도록 허용

- 징세실적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소득세 세율 설정의

재량권을 확대15)하여 자립도 제고를 허용

ㆍ세수가 확대되면 보통교부세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는 제도개편을 병행16)

성과평가 강화로 중앙 및 지역주민의 감시기능 강화

□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업 성과평가를 중앙부처 수준으로 강화하고 그

결과를 지방교부세 배정에 반영

- 중앙부처와 동일하게 매년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 사업의 1/3에 대한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의무화하고 '심층평가'를 병행

ㆍ'심층평가' 실시 범위 하한선(예: 교부세의 10%)을 설정하고 심층평가

대상은 예산관리 부처와 지방교부세 주무 부처 간 협의로 결정

- 포괄교부금 교부 부처 및 지방교부세 주무 부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추후 배분에 반영

□ 성과평과 방식 및 결과를 재정정보와 함께 민간에 공개하여 주민의

재정감시 기능을 강화

- 2009년 현재 90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예산사업 평가자료로 활용하여 평가기능을 내실화

15) 세율인하 경쟁방지 목적으로 하한선만을 설정하고 세율은 지자체에서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16) 보통교부세는 재정소요와 기준재정수입 간의 격차를 보전하므로 세수가 증가하면 기준재정수입이

증대하여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면서 세수증가의 26.5%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입 산정 시 동종단체의 표준세율을 각 지방자치단체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표준조세체계'의 도입이 효과적(안종석 (2008. 12.).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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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간 경쟁과 협력체제 강화

□ 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지역산업 지원체계 형성

- 수도권과 지방 광역권 간의 초광역 연계 프로그램 신설

ㆍ수도권이 광역권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선도산업 프로젝트나 선도

산업 인재양성사업에서 배제되어 있으므로 수도권의 우수한 혁신

역량과 지방 광역권 발전을 연계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

ㆍ수도권과 충남을 연계하는 광역 LCD 클러스터, 인천(송도)과 대전을

연계하는 광역 바이오 클러스터 등이 해당

- 지역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단위 차원에서 '다층적

연계협력사업'을 강화

ㆍ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를 형성

ㆍ충남과 경기·울산지역이 연계한 미래 친환경 자동차 육성, 충북과

대구·강원지역이 연계한 의료기기 육성사업 등이 가능

- 동남권-규슈권, 강원권(의료관광)과 태국·싱가포르, 호남권(중형

조선)과 중국 북동부 조선산업 클러스터의 글로벌 연계협력 추진

□ 지역 내·지역 간·글로벌 단위의 '연계협력지수'를 개발하고 인센티브와

연동하여 운용

- 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을 손쉽게 측정하고 개선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고 평가하여 예산 차등 지원에 활용

ㆍ정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과 기관의 입지, 공동사업 수 및 규모,

포럼과 연구회 등 네트워크 지표, 산학협력지표 등을 포함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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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1일 지표 >

6. 1 6. 2 6. 3 6. 4 6. 7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뉴욕시장)

달러/유로(뉴욕시장)

1,202.50

91.205

1.2284

1,216.50

91.180

1.2231

1,197.50

92.610

1.2168

1,201.80

92.645

1.1955

1,235.90

91.470

1.1921

금리

회사채(3년AA-, %)

국고채(3년, %)

CD (91일, %)

LIBOR (3개월, %)

4.46

3.57

2.45

0.53625

..

..

..

0.53750

4.52

3.63

2.45

0.53781

4.56

3.68

2.45

0.53656

4.50

3.60

2.45

0.53719

국제

원자재

가격

두바이(S, $/배럴)

WTI(S, $/배럴)

CRB 현물가격지수

72.11

72.61

422.33

71.85

73.51

420.77

74.45

74.15

419.24

75.08

71.29

415.26

70.86

71.64

412.51

주가지수(KOSPI, 종가) 1,630.40 .. 1,661.84 1,664.13 1,637.97

한국 5년만기 CDS 프레미엄 144 139 130 137 142

< 월별 지표 >

2008년 2009년 2010.1월 2010.2월 2010.3월 2010.4월 2010.5월

제조업생산 증가율1)

평균가동률

서비스업생산 증가율

3.4

77.5

3.6

-0.9

74.6

2.0

38.9

78.9

4.4

19.6

80.3

7.3

23.4

82.4

5.5

20.5

82.2

3.8

..

..

..

실업률

실업자(만명)

총취업자 수(만명)

3.2

76.9

2,357.7

3.6

88.9

2,350.6

5.0

121.6

2,286.5

4.9

116.9

2,286.7

4.1

100.5

2,337.7

3.8

93.4

2,392.4

..

..

..

소비자물가 상승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4.7

8.6

5.4

2.8

-0.2

2.1

3.1

2.8

3.8

2.7

2.4

3.4

2.3

2.6

2.9

2.6

3.2

3.0

2.7

..

3.0

수출(억달러, FOB)2)

(증감률)

수입(억달러, CIF)

(증감률)

4,220.1

(13.6)

4,352.8

(22.0)

3,635.3

(-13.9)

3,230.9

(-25.8)

307.4

(45.5)

314.4

(26.3)

331.9

(30.7)

310.0

(37.2)

374.4

(34.2)

354.8

(48.3)

394.3

(30.0)

353.8

(42.2)

..

..

..

..

외환보유액(억달러) 2,012.2 2,699.9 2,736.9 2,706.6 2,723.3 2,788.7 2,702.2

1) 통계청 (2010. 5. 31.) “2010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의거하여 작성

2) 관세청 (2010. 5. 17.) “2010년 4월 수출입 동향”에 의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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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 지표 >

2008년 2009년
2009년

2분기

2009년

3분기

2009년

4분기

2010년

1분기

2010년

2분기

GDP 성장률1)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2.3

1.3

-1.0

-2.8

0.2

0.2

-9.1

4.4

-2.2

-1.0

-17.3

5.1

1.0

0.7

-7.0

4.4

6.0

5.8

13.3

5.0

8.1

6.3

29.9

2.3

..

..

..

..

SERI 소비자태도지수

(연간은 연말 기준)
38.5 53.2 48.9 52.6 53.2 51.9 52.7

SERI 경제행복도지수

(연간은 연말 기준)
0.754 0.665 0.635 0.638 0.665 0.741 ..

개인금융자산(조원)2)

개인금융부채(조원)

1,683.7

802.3

1,995.6

854.8

1,829.7

819.7

1,917.5

836.8

1,995.6

854.8

..

..

..

..

재정수지(조원) 11.9 -17.6 -28.0 -25.7 -17.6 -7.0 ..

경상수지(억달러) -57.8 426.7 131.0 104.0 105.6 13.4 ..

총대외지불부담(억달러)3) 3,779 4,019 3,786 3,974 4,019 4,098 ..

1)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개인금융자산 및 부채는 자금순환계정 기준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 주요국 통계 >
(전년동기 대비, %)

2008년 2009년
2009년

1분기

2009년

2분기

2009년

3분기

2009년

4분기

2010년

1분기

미국

GDP 성장률1)

실업률2)

소비자물가2)

0.4

5.8

3.8

-2.4

9.3

-0.4

-6.4

8.6

-0.4

-0.7

9.5

-1.4

2.2

9.8

-1.3

5.6

10.0

2.7

3.2

9.7

2.3

일본

GDP 성장률1)

실업률2)

소비자물가2)

-1.2

4.0

1.4

-5.2

5.1

-1.4

-15.9

4.8

-0.3

7.4

5.3

-1.8

0.5

5.3

-2.2

4.2

5.2

-1.7

4.9

5.0

-1.1

유로

지역

GDP 성장률1)

실업률2)

소비자물가2)

0.6

7.5

3.3

-4.1

9.4

0.3

-2.5

9.1

0.6

-0.1

9.4

-0.1

0.4

9.8

-0.3

0.0

9.9

0.9

0.2

10.0

1.4

중국

GDP 성장률1)

실업률2)

소비자물가2)

9.6

4.2

5.9

8.7

4.3

-0.7

6.2

4.3

-1.2

7.9

4.3

-1.7

9.1

4.3

-0.8

10.7

4.3

1.9

11.9

4.2

2.4

1) 미국, 일본, 유로지역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중국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의 경우 분기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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